
금속노조통신 89호-1

노조탄압기업 호원이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호원 노조파괴중단 결의대회 … “광주시는 지원금 7천만 원 환수하고 조사해야”

금속노조가 1월 21일 광주 하남

공단 호원 공장 정문 앞에서 ‘부

당해고 철회, 노조와해 공작·노동 

탄압 중단, 호원 규탄 금속노조 호

남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지

키며 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일부

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대회에 

참여했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대회장 주변을 돌며, 대회 유튜브 

생중계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

회사를 통해 “현재 호원의 공장부

지는 광주시가 30년 전에 광주의 

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해 제공한 다

섯 개 부품 부지 가운데 한 곳이

다”라며, “자본과 권력이 결합해 

한편에 서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

는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전북지부 ASA지회는 

끈질긴 투쟁으로 승리했다”라며 

“호원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격

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대회에서 광주지역 풍물패

와 노래패의 공연이 이어졌고, 호

원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의 공연은 

투쟁의 결의와 흥을 한껏 높였다. 

호원지회 조합원들은 사측 관리자

들의 반말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

을 규탄하며 만든 ‘너나 먹어’라

는 곡으로 공연했다.

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본대회 앞

서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형 노동

탄압 선도기업 ㈜호원 규탄 기자회

견’을 열었다.

정준현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노조탄압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광주형 일자리

냐”라며 광주시를 비판했다.

김영옥 노조 호원지회장은 “사

측은 광주시가 지원한 7,000만원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상품으로 지급

했다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라며, 

광주시에 지원금 환수를 요구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

시가 역점 추진한 사업이다. 시는 

중소기업 중 일자리 선도기업을 선

정해 세금, 자금지원 등 많은 혜택

을 주고 있다. 

호원은 2019년 광주형 일자리 선

도기업에 선정되어 현금성 7,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 선정기준 가운데 

노사화합 점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는 점이다.

호원 사측은 현장에서 노동자 인

권 무시, 저임금, 산재 상습 미처리 

등을 저질렀고, 2020년 1월 노동조

합 설립 이후 불법 복수노조를 설

립 지원했다. 사측은 지회장 해고

와 조합원에 노조탈퇴 강요 등 악

랄한 노조탄압을 저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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